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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컴퓨터교육의 국가적인 추진 경과를 분석하여 시기별 추진 주체와 주요 내용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5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교육의 제한점과 차기교

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반영되어야할 시수와 내용체계를 비롯하여 교수학습내용의 위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1995년부터 본격적인 컴퓨터교육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컴퓨터교육을 통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노력을 통해 교육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만,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

한 문제해결력 신장뿐만 아니라 컴퓨팅에 대한 소양능력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컴퓨터교육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시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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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look through the national progress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analyzed the main subjects and contents of each period. We suggests the ways to evolve the current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terms of class hours for computer science education, hierarchical instructions, and the limi-

tation of current national curriculum. In South Korea, it has been leaded the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the 

world since the it was promoted in earnest since 1995. Based on the recently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outh 

Korean government are taking efforts to nurture a leader through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terms of the stu-

dents’ future skills. However, it should be promoted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not only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programming education, but also balanced computing and digital literacy through enhancing the ICT skill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iculum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of South Korea, a suffi-

cient class hours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should be secured first.

Keywords : Software Education, Subject Establishment, Mandatory Curriculum, Instructional Design

교신저자 : 신승기(대구교육대학교 글로벌교육혁신연구소)

논문투고 : 2019-06-24

논문심사 : 2019-06-26

심사완료 : 2019-06-27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23, No. 3, 

June 2019, pp. 273-282

http://dx.doi.org/10.14352/jkaie.2019.23.3.273

© 2019 KAIE



274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1. 서론

우리나라의 컴퓨터교육의 시작은 사실상 2000년에 고

시된 정보통신기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세계

에서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국가주도의 컴퓨터교육이 

전면 시행된 사례이며, 단연 어떤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최초로 시작된 컴퓨터교육의 원형이라

고 회자된다[2][10][11][12].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의 지식 정보 

사회를 선도해나가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였으며, “세

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국정과제 및 목표로 삼았다[2].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토대로 ICT소양 교육 및 ICT활용교육

이 추진되었다[10]. ICT소양교육에서는 컴퓨터를 잘 활

용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컴퓨터과학 및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과교육의 내용이 편성

되었다[10].

ICT관련 소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주당 

최소 1시간 이상의 시수를 편성하기 위하여 “초중등학

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을 2000년 8월에 고시하

고 2001년부터 실제로 적용이 되었으며, 초등학교의 경

우 6년 동안 최소 200시간이 편성되어 컴퓨터교육을 실

시하게 되었다[11].

컴퓨터교육을 통한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을 육성하

기 위한 이러한 지침은 2008년을 기점으로 2015년의 소

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과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

는 2018년 이전까지 10년간 축소 및 폐지가 진행되며 

사실상의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의 공백기를 가져오게 되

었다[13][17][20].

2000년도에 추진된 컴퓨터교육은 ICT소양능력과 이

를 토대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으로의 관

점에서 도구교과의 형태로 활용됨에 따라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는 비판이 나타

나게 되었다. 반면 최근의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소

프트웨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17시간 및 중학

교 34시간에 필수교육과정으로 컴퓨터과학의 문제해결

력 신장을 위한 적용되게 되었으나, 시수의 절대적인 부

족과 컴퓨터 관련 소양교육이 배제된 문제해결력 중심

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

2. 선행연구 분석

2.1 정보교육의 국가적인 추진 경과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은 아래의 <Table 1>과 같이 6

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개편 및 고시

에 따른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7][8][9][14][16][17].

Curriculum Year Grade Hours

5th 1989 4~6 -

6th 1995 3~6 136h

7th 2000 1~6 200h

2007 Revised 2009 1~6 -

2009 Revised 2011 1~6 -

2015 Revised 2017 5~6 17h

<Table 1> History of Computer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in South Korea

첫째,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5년 이전까지의 시

기를 “컴퓨터교육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

정에서는 실과교과에서 직업탐구를 위한 영역으로서 컴

퓨터가 도입이 되었다. 컴퓨터와 관련된 성취기준과 교

수학습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컴퓨터에 대

한 소양 및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관련 교과내용은 아니

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을 소

개하고 살펴보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7].

둘째, 6차교육과정이 적용된 1995년에서 2000년 이전

까지를 “컴퓨터교육 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초등과 중

등에서 재량활동 및 선택교과로서 교과가 도입이 되었

으며, 교과가 형성된 최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의 경우 주당 1시간으로 컴퓨터 수업이 3∼6학년을 

통해 재량활동을 통해 편성되어 총 136시간을 초등과정

에서 컴퓨터 활용 및 소양교육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

는 시간이 마련되었다[8].

셋째, 7차교육과정이 적용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를 “컴퓨터교육 부흥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8월 고

시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초등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전학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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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당 1시간을 편성하여 전체 200시간의 컴퓨터교

육 시수가 편성되었다. 특히, 2005년 12월에는 기존의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고

시됨에 따라 기존의 ICT소양교육과 함께 컴퓨터과학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비롯하여 다른 교과에서 ICT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융합교육의 기틀이 마

련된 의미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9][10][11][12].

2.2 초등학교 정보교육의 공백기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10년간의 기간을 “컴퓨터교육

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14][16]. 2008년 11월 11일 학교

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이 고시되면서 국가수준에서 컴퓨

터교육이 편성 및 운영될 수 있었던 근거인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이 폐지되며 시도교육청에서의 

자체적인 운영지침 마련 및 운영이 요청되었다[15].

2009년부터 적용이 시작된 2007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 재량활동이  도입이 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단위에서 편성 및 운영하기 위한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재량활동 연간 68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게 되던 정보통신 교육 34시간에 대한 축소의 요구가 나

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년군별 

시수를 달리하거나 기존의 학년별 연간 34시간 편성에서 

시수 감소의 방향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14].

2011년부터 시작된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면서 학교단위에서 재량적으로 편성

하여 운영하는 39개 범교과 주제중 하나로 정보화 및 

정보 윤리가 편성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와 정부의 요구

에 따른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사실상 학교단위에

서는 정보교육을 위한 시수가 대부분 확보되지 않았고 

일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으로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16].

2.3 정보소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을 육한때 성하

기 위해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며 전격적으로 추진

된 컴퓨터교육은 2009년을 기점으로 10년간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정보소양의 향상에 

따라 컴퓨터교육의 공백기를 겪는 우리나라의 디지털리

터러시 수준에 대한 관련 연구가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추진되었다. [Fig. 1.]에 제시된 그래프는 2016년 미래창

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한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22]. 통계적인 유의미성

을 비교한 자료는 아니지만 전체국민들의 디지털리터러

시를 100%로 설정하고 연령별 정보소양을 살펴보면 초

등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받은 세대인 20대와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이 높

게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Fig. 1] Level of Digital Literacy in South Korea by 

Ages in 2016[22]

아래의[Fig.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과 같이 2009

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학생 1인당 PC보유 대수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OECD국가 평균과는 점차적으

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5]. 2000년에 

국가적으로 추진하였던 초고속 통신망과 함께 교단선진

[Fig. 2] Changes in the ratio of PC per student by 

year by KERI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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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비롯하여 학교현장에 컴퓨터를 도입하고 관련 소양

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침체기를 겪게되며 다

른 국가들과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정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산업구조와 미래사회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양

한 기술 중에서 정보통신기술 관련 역량을 기반으로 새

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범국가적

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에서는 컴퓨터교

육을 통해 소양 및 활용 능력을 길러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컴퓨터교육의 변화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시기와 추

진전략과 계획에 따라 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단

위로의 추진주체가 달라진다. 아래의 [Fig. 3]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1995년의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편성 및 지침이 

제시되어 운영되었으며[8], 2000년에는 7차 교육과정 및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이 고시되면서 

정부가 주관이 되어 컴퓨터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9][12]. 그러나 2008년에 고시된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컴퓨터교육이 정부 및 관련부처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운영

지침으로 편성되게 되었으며[15], 2011년부터 시작된 

2009개정교육과정을통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단위

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16]. 컴퓨터교

육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의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교육환

경에서 국가수준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과 내용체계

를 근간으로 방향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 부

처에서 추진할 때와 학교단위에서 편성할 때의 추진 정

도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Table 1>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국가수준에서 추진할 

때의 편성된 시수와 학교단위에서 추진될 경우의 시수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

라의 컴퓨터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과로서 편

성된 것이 아니라 기타 교과 중의 하나로서 지침과 고시

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량활동 및 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

되어 시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교육 추진의 주체 및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변화

에 따라 영역별 내용의 편성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에서 1999년의 6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

에는 프로그래밍 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8], 2000년

에서 2005년까지의 7차교육과정 및 초·중등학교 정보통신

기술교육 운영지침이 고시되는 시기에는 ICT소양교육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9][12]. 2006년에

서 2008년까지의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ICT소양교육과 더불어 컴퓨

터과학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 운영되었다[13]. 2009년부

터 2010년까지의 2007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컴퓨터교육에 대한 지침과 내용에 대한 고시가 시도교육

청으로 이관되면서 컴퓨터교육의 시수가 줄어들게 되었

으며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운영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4][15].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의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학교단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시수와 내용을 편성하게 되었고, 

정보통신윤리교육 위주의 컴퓨터교육이 운영되었으며 문

제해결능력 및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컴퓨터과학에 대한 

내용은 중요성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6]. 2017년

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컴퓨팅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과정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18][19][20].

2.5 초등학교 정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에서의 컴퓨터교육에 대한 내용체계 보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비롯한 시수확보를 토대로 미래사회 역량을 

기르기 위한 영역과 내용요소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을 위[Fig. 3] Level of leading the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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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과정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관련 학계에서 

진행한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유관기관에서 진행된 연

구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정보교육학회에서 201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최종 제시된 ‘정보과 교육과정 표준모

델 보고서’이다[3]. 한국정보교육학회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표준모델의 경우 초등과 중등을 아우르는 연계성을 갖고 

제시가 되어 있으며, 컴퓨팅사고력과 컴퓨터과학 및 ICT

소양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으로 접근

이 시작되었다[3]. 영역을 ‘정보 생활’, ‘소프트웨어’, ‘컴퓨

팅 시스템’, ‘컴퓨팅 사고력’의 4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내

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학교급간의 위

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으로서의 갖는 의미

가 높다고 할 수 있다[3]. 이를 위한 세부적인 교수학습방

법과 평가방법을 4가지 영역의 세부 영역인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로봇과 컴퓨팅’, ‘정보기기’, ‘운영체제’, 정보

통신‘, ’정보윤리‘, ’정보활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인 방향과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과정으

로서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두 번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년에 최종 연구

결과가 제시된 ‘정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이다[4]. 

2015개정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중학교에서 필수독립

교과로써의 정보교과에 대한 내용체계와 요소를 국가적

인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주관하여 진

행된 연구이다[4]. 그러나 현재 필수독립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내용체계에서 초

등과 중등이 함께 표시되지 않은 유일한 교과가 ‘정보’교

과라고 할 수 있다[18]. 초등학교에서는 실과교과에서 관

련내용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정보교과에서 초등학교의 

정보영역에 대한 내용체계를 통합하여 초등과 중등을 아

우르는 위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요소에 대해서만 내용체계

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급간의 위계가 고려되지 않은 교

육과정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4][18][21].

기존의 주요 연구를 토대로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제

시된 정보교과의 내용체계와 영역을 근간으로 초등학교

의 소프트웨어교육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요소를 반영하

여 초·중등의 연계성이 제시된 내용체계표를 구성하고 학

습자의 인지적발달단계 및 관련 개념에 대한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내용요소의 편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기

존의 컴퓨터교육의 교육과정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급간

의 위계성을 고려한 내용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방향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1][3][23].

3. 연구 방법

컴퓨터교육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시기라고 할 수 있

는 6차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시작된 시기인 1995년

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과정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추진

하는 주체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교육에서 

추진하는 주요 방향과 내용의 비중이 달라진 것을 [Fig 

3.]과 [Fig 4.]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의 변화에 따라 ICT소양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컴퓨

팅사고력 교육으로 특정 주제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왔

다. 6차교육과정 및 7차교육과정에서는 ICT소양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고[8][9], 2007개정 및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중심이되

었으며[14][16],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컴퓨텅사고력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17][20].

컴퓨터교육은 교과교육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각의 영역에 대한 고른 능력의 신장이 요구되며, ICT소

양교육과 컴퓨팅사고력에 대한 교육이 함께 균형을 맞

추어 역량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관점으로 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내용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Fig. 4] Change of the core factor in computer 
education from 1995 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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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프트웨어교육에서 강조하는 컴퓨팅사고력신

장을 위한 프로그래밍교육과 함께 ICT소양교육이 함께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컴퓨팅 장비를 항상 활용하게 된 시대적 변화

를 통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미래사회의 변화와 관련

된 내용으로 전학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기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국

가수준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표에 누락되어 있는 

초등학교과정을 추가하여 연계성과 위계를 갖도록 한다.

넷째, 교육과정의 편성과정에서 심화와 확산을 위한 

나선형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이 연계성을 

갖도록 관려 내용요소를 초등학교에 편성하여 내용체계

표에 반영한다.

다섯째, 내용요소에 필요한 필수 시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으로 편성하여 초등학

교 6년간 총 200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시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4. 초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내용체계 설계

4.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개선 프레임워크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정보통신기술운영지침이 

적용될 당시에 나타났던 비판은 컴퓨터 활용 중심의 

ICT소양교육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

다[5][6]. 2015개정교육과정을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2019

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교육에서는 컴퓨팅사

고력 기반의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ICT소양

에 대한 기초기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5][6].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 중 하나인 일상생활에서 필요

한 역량을 기른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에서 ICT활용교육

을 반영하여 SW교육에 이르는 프레임워크 구성이 필요

하다. 아래의 [Fig. 5]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1～2학년에

서는 ICT소양교육 위주로 수업내용을 구성하며, 5～6학

년에서는 SW교육중심으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

록 수업을 편성하며, 3～4학년에서는 이를 모두 아우르

는 완충과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4.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의 방향

초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교육 개편을 위하여 아래의 

[Fig. 6]과 같은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ICT소

양교육과 SW교육의 문제해결력교육을 기반으로 다른 교

과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내용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 독립교과로 SW교육을 편성하여 교과로서

의 정립이 필요하며 미래사회의 기초소양중 하나라는 관

점에서 최소 주당 1시간의 시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Fig. 6] The direction of design for curriculum of SW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4.3 초등학교에서의 SW독립교과 편성

초등학교에서는 2000년의 컴퓨터교육을 도입하는 과정

에서 독립교과가 아닌 재량활동을 통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년별 연간 68시간 중에서 34시간을 컴

퓨터교육을 위해 시수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시하

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개편과 컴퓨터교육 추진의 주요 

기관이 교육청과 학교단위로 이관되면서 추진동력을 잃

게 되었다. 이는 시수는 확보되어 있더라도 독립교과로 

편성되지 않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중요도와 관심에 

따라 시수가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7개정교육과정 당시 재량활동에 편성은 되어 있었

으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정보 관련 내용을 축소하는 [Fig. 5] Framework for Softwar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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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 그 권한이 이양되자마자 시수가 

감축되었으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

동의 범교과 주제로 편성되면서 학교단위에서 시수를 

편성하지 않고 다른 많은 범교과 중의 일부 주제로 시

수를 편성하게 되어 사실상 컴퓨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근간으

로 컴퓨터교육이 중학교 34시간과 초등학교 5～6학년에

서 17시간으로 편성되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교

과를 통해 편성되면서 사실상 실과교과에 편성되어 있

던 관련내용 12시간에서 불과 5시간 향상되어 내용요소

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5개정교육과정

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교육과정으로 반영됨에 따

라 창의적체험활동의 범교과 주제에서도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컴퓨터교육과 관

련된 시수 편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필수독립교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초등과 중등이 내용체계에서 상호 연계되지 

않는 교과는 정보교과가 유일하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독립적인 교과로 편성되지 못하여 발

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관련 사례 및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21

세기의 필수 역량으로 요구되는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해결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컴퓨터교과가 초등에

서도 독립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4.4 초등학교 SW교육의 내용 체계 개선

2015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에서 과학/기술·과정/

정보 교과군에서 독립교과로 편성된 정보교과의 4가지 영

역인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

로 초등학교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Table 2>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Table 2> Suggestion for the Hierarchical Curriculum for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South Korea

＊ Note. Strikethrough text means moving the elemenent of content from upper to lower level.
Underschore text means adding the new element of content in each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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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실과교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을 영역과 수준에 맞게 편

성하였다.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관련이 있는 영역인 ‘정

보문화’영역에 대해서는 초등학에서부터 관련 의식을 함

양하고 윤리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인지적발

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반영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도입된 정보

통신기술활용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수준을 고려하였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력 중심의 컴퓨팅사

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위주의 교육과

정이 편성되어 있어, ICT소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함

께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자료와 정보영역’의 기존에 

편성된 핵심 개념인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

의 분석’에 대해서 중간 단계로 ‘자료와 정보의 가공’ 단

계를 편성함으로써 컴퓨터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ICT소양교육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성과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유사한 개념을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시점의 

학교급을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중학교

에 편성된 ‘변수와 연산’의 경우 초등학교로 이동을 시켰

으며,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교과에서 변수의 개념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의 학교급으로 이동하였다.

5. 소프트웨어교육 초등 교육과정 편제 개선 방안

초등학교의 체계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기 위

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시수확보를 통한 독립교과 

편성 및 내용체계의 위계 구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

선 방안을 아래의 <Table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등과의 교과(군)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학/실과’교과군을 ‘과학/실과/정보’교과군을 편

성하고, 기존의 시수에 68시간을 학년군별로 증배하여 

학년별 34시간으로 주당 1시간의 정보시간을 확보하도

록 한다. 즉, 3～4학년의 ‘과학/실과’교과군 204시간에 

68시간을 추가하여 ‘과학/실과/정보’교과군으로 편성하

고 5～6학년의 ‘과학/실과’교과군 340시간에 68시간을 

추가하여 ‘과학/실과/정보’교과군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Table 3>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Curriculum in Computer Science Education for South Korea

＊ Note. + indicates that newly added in existing curriculum.
→ presents that moving hours in curriculum.



초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내용체계 및 교과 편성의 설계에 대한 연구   281

둘째, 전체시수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과거의 재

량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컴퓨터교

육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증배된 시수 68시간에 대해

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옮겨갈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즉,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창의적체험활동

의 각각 204시간에 대하여 68시간을 감하여 3～4학년의 

전체시수인 1,972시간과 5～6학년의 전체시수인 2,176시

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편성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1～2학년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서 ‘안

전한 생활’교과와 같이 필수 시수로 반영을 하되 1학년 

30시간(학년초 적응활동 시기 4주/4시간 제외) 및 2학년 

34시간으로 시수를 편성하여 총 64시간의 교과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감하여 정보교과에 증배

하는 방안이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과정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내 증감 

운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교과(군)별 20%의 범위내에

서 정보시간을 위한 시수를 증배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교육의 도입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서 운영하고있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들의 우수사레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

우 17시간의 제한된 시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

험활동에서 주당 1시간을 편성하여 소프트웨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교과 편성을 위한 시수를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컴퓨터교육은 사실상 1995년부터 실시되

었으며 2000년에 들어오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컴퓨터교육에 대한 흐름과 강조

를 통해 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

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외 사례의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컴퓨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미래사회의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필수요소로서 간주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컴퓨터교육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었으나 2009년

부터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2011년에는 학교단위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컴퓨터교육

이 운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컴퓨터교육이 사실상 

전세계에서의 가장 선도적인 시기에 운영이 시작되었으

며, 국가수준교육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시수를 확보하여 필수교육과정

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이

라고 할 수 있는 초등과 중등의 연계를 위한 초등학교에

서의 독립교과편성 및 ICT소양을 강화하여 초등에서 충

분한 시수확보(주당 1시간으로 6년간 200시간 운영)를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기교육과정

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편제와 시수 편성 및 교수학습내용의 위계를 구성할 수 

있는 심도있는 교과교육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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